
“청렴 실천, 여름엔 시원하게”

GIST, ‘청렴한(寒) 날’ 캠페인 열어
- 7월 21일(월), ‘부패온도 낮추기’ 주제로 참여형 청렴 캠페인 진행

- 청렴 쿨링패치·아이스크림 나눔으로 소통하며 청렴 문화 일상화 나서

- 총장과 교학부총장도 함께한 현장… 일상 속 청렴 실천으로 신뢰 문화 확산

▲ GIST ‘청렴한(寒) 날 - 부패온도 낮추기’ 행사에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교학부총장이 참석해 구성원

들과 청렴 실천의 의미를 나누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7월 21일(월), 제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전 구

성원을 대상으로 ‘청렴한(寒) 날 - 부패온도 낮추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GIST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하

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캠페인으로, 무더운 여름날 청렴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행사명 ‘청렴한(寒) 날’은 청렴을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시원하게 바꾸자는 의미를, 

‘부패온도 낮추기’는 부패를 줄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교학부총장이 참석해, 청렴 메시지가 담긴 스

티커를 부착한 쿨링패치와 아이스크림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청렴 실천

의 의미를 나눴다.  

쿨링패치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5·5·10 기억하세요!’(식사 5만 원, 선물 5만 원, 경

조사비 10만 원 이하) ▴‘친해도 원칙, 가까워도 청렴’ ▴‘금품·식사·접대 사전 금지’ 

등 청렴 실천을 위한 주요 원칙을 명료하게 담았다.



특히 보직자들이 대학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렴 실천을 제안함으로써, 청렴

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이 조직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메

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임기철 총장과 정성호 교학부총장이 참석해 청렴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 쿨링패치와 

아이스크림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청렴 실천의 의미를 나누고 있다. 

임기철 총장은 “청렴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다”며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

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IST는 청렴을 핵심 조직 문화로 삼아 온 만큼, 앞으로도 구성원의 공감과 자발적 

실천을 이끄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심화해 나갈 계

획이다. 


